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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4 unmarried moth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was performed with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al matrix in the AMOS 7.0 package for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adult unmarried mothers was higher than that of teen 

mothers. Most unmarried mothers had a in low monthly income-, were unemployed, and received economic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s a major source of their income. Their decision to have a child were for the 

following reason: the desire to have a child, fear of having an abortion, belief that abortion is a crime, and uncertainty about 

which decision to make, etc. Secon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had a direct effect on isolation:,- however, i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Thir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isolation. Isolation had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Fourth, social support mediated by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isolation and child-rearing efficacy. Isolation mediated the women's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ir parents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ar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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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가족생활에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가

져와 이혼이나 별거 및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더구

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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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성문화의 확산과 성산업, 대중매

체 및 통신기기의 확대로 인한 성적표현의 과다한 노출

로 성을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성행위를 증가시키

게 되었다. 허용적인 성행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미혼

모의 발생을 증가시켜 미혼모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가족통계를 분석한 K. Song(2012)

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가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이며, 미혼모 가구 수는 

2000년에 11만 7,764가구, 2005년 13만 3,234가구로 증가

하였다고 하였다. M. Lee(2010)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

대 미혼모 비율이 1984년 24.9%, 2005년 41.8%, 2006년 

39.5%, 2009년 30.8%이며, 25세 이상 미혼모 비율 또한 

1984년 15.3%에서 2009년 37.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에는 대다수의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에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육

미혼모의 비율이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 

2009년 66.4%로 증가하고 있다(M. Lee, 2012). K. Song

(2012)이 미혼모 542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임신중절시기를 놓쳐서’ 21.4%, ‘생명에 대

한 애착’ 18.1%,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될 것 같아

서’ 16.9%로 나타났고, 임신중절시기를 놓쳐서 출산을 한 

미혼모들은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생

명에 대한 애착이나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

아서라고 응답한 미혼모들은 양육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

고 밝혀내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의 조사에서도 미혼모 265명 중 66.3%가 자녀양육

을 결정하였고, 자녀양육결정에 미혼모 자신의 의사가 

결정적이라고 하였다.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우리사회

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가 증

가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H. Kim, B. Sun, E. Kim, & J. Jung, 2009; M. 

Lee, 2010). 또한 저소득층 자녀보육 지원확대 및 미혼모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도 증가 이유로 볼 수 있

다(M. Lee, 2012).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관

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개입 방안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육미혼모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배우

자 지지가 없고, 사회에서의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J. Con-

nolly, M. Heifetz, & Y. Bohr, 2012),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

로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

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가 쉽다(Y. Moon 

& H. Min, 2012). 또한 미혼모는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영유아기 자녀에게 배우자나 가

족의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므로 스스로 대처하

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양육스트

레스와 불안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A. Ban-

dura, 1997).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도 부모 자신이 자

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는지가 양육행동이나 아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고 밝히고 있다(H. Choe, 2002; A. P. Jackson & R. 

Scheines, 2005; N. Junttila, M. Vauras, & E. Laakkonen, 

2007; S. Kendall & L. Bloomfield, 2005; H. Kim, 2003).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관심을 두고 있다(L. A. Niditch & R. E. Varela, 2012; 

J. T. Salonen et al., 2009; M. Song, Y. Song, & Y. Kim, 

2007; K. A. Whittaker & S. Cowley, 2012). P. K. Cole-

man and K. H. Karraker(1998)는 부모가 자녀양육의 역

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를 양육효능감이라

고 정의하였다. 

양육효능감은 A. Bandura(1997)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양육에 응용한 개념으로써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신

념을 의미한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

한 신념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육을 동기화하며, 양

육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J. Moon, 2013).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자녀양육 동기와 양육

행동이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T. L. Jones & R. J. Prinz, 2005; D. M. Teti 

& D. M. Gelfand, 1991).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에게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역할만족감을 높

이고(P. K. Coleman & K. H. Karraker, 1998; E. E. 

Drake, S. S. Humenick, L. Amankwaa, J. Younger, & G. 

Roux, 2007; S. M. Elek, D. B. Hudson, & C. Bouffard, 

2003; F. W. Ngai, S. W. Chan, & E. Holroyd, 2007), 긍정

적인 양육행동을 이끌게 만들며, 양육에서 직면하는 어

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의 기제가 될 수 있다(A. 

Bandura, 1997; T. L. Jones & R. J. Prinz, 2005; 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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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ce, & G. Harkless, 1998).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보

다는 생의 과정동안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동기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

능감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

은 배우자 지지로 알려져 있다(M. Cochran & S. Niego, 

1995; F. Montigny & C. Lacharité, 2005; M. R. Sanders 

& M. L. Woolley, 2005). 배우자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나 불

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J. Bryanton, A. Gagnon, 

M. Hatem, & C. Johnson, 2008; S. Suzuki,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배우자 지지가 부모역할에 직접적이고 간접적

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심

리적인 특성을 통한 영향력이라고 한 J. Belsky(1984)의 

배우자 지지 모델을 잘 뒷받침해준다. 또한 어머니의 자

녀양육에 큰 영향력을 갖는 배우자 지지와 심리적 특성

은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이나 정서적 유대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M. Reece & G. Harkless, 

1998; S. Suzuki, 2010). 부모와의 정서적 의존도와 유대감

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해 주어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지를 얻

어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P. Leahy-Warren, 

G. McCarthy, & P. Corcoran, 2011; R. L. Simons, J. Bea-

man, R. D. Conger, & W. Chao, 1993). 특히 배우자로부

터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는 주변 사람

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의 영향력

을 간과할 수 없다(M. Cochran & S. Niego, 1995; A. P. 

Jackson, G. J. Brooks, C. Huang, & M. Glassman, 2000).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애정

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부

모와 정서적으로 단절될 경우 아직 부모와의 애착에 미

해결된 정서가 남아 있어 자신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도 정서

적인 연결을 하기 어렵다(L. Claes, S. Vertommen, D. 

Smits, & P. Bijttebier, 2009). 반면 부모와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부모와 연결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

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도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친 감을 갖고(J. W. Berry, Y. H. Poortinga, M. 

H. Segall, & P. R. Dasen, 2002), 자녀양육효능감도 높아

진다(P. Sevigny & Louzenhiser, 2009). 이와 같이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혼모의 자

녀 양육효능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더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D. Woody & D. J. Woody, 2007).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S. Cohen & H. M. Hoberman, 

1983).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객관적 지지보다 개인에게 

지각된 주관적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K. Heller와 R. W. 

Swindle(1983)은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고 하였다. 즉,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주관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배우자 지지 대신 미혼모의 심리적 안녕

감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고 있다(A. P. Jackson, K. S. Preston, & C. A. 

Thomas, 2013; M. Radey & K. Brewster, 2013).

미혼모는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가 소외

감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V. 

Pederson, A. I. Christensen, U. Hesse, & T. Curtis, 2008; 

A. Rokach, 2005; M. Stewart, L. Reutter, N. Letourneau, 

& E. Makwarimba, 2009).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 같

은 부정적인 정서는 기혼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나 불

안, 우울과 같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기혼 어머니들에게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미혼

모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L. 

M. Tsou, 2010).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

적 지지 및 소외감이 자녀양육효능감에 직ㆍ간접적인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자녀양

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황이나 특성을 밝히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자녀양육 개입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 어머니들의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및 소외

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아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개입할 수 있는 방

안을 탐색해보고 양육미혼모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물

론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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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A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 가설적 연구문제를 제시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분석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자녀가 둘 이상인 미혼모는 대부분 

법적인 혼인은 아니지만 자녀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한 명

인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시설거주 미혼모와 재가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

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

여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이

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C. W. Met-

zler, A. Biglan, D. V. Ary and F. Li(1998)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Parenting Cons-

tructs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

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사랑과 애

정을 보여 주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게 어려운 일이 생

기면 기꺼이 도와주신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

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2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J.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물

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총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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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가 부모 이외의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지역사회 사람들에게서 물질적, 정서

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소외감

소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 Russell, L. A. Peplau, & 

C. E.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S. An(2005)과 J. Kim(2007) 등이 번안․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신뢰도 계수인 Cron-

bach's α 값은 .88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으

로 인한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녀 양육효능감

자녀 양육효능감은 C. R. Barnes and E. N. Adamson-

Macedo(2007)가 개발한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PMP S-E)를 번안ㆍ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

를 거친 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돌봄능력, 달램능력, 

신호지각능력,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의 4개 하위척도로 구

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이

루어져 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중복 적재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돌봄능력 4문항, 달램능력 7문항, 신호지각능력 

6문항, 애정적 상호작용 능력 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돌봄능력이란 아이를 돌보는 능력을 뜻하고, 달램

능력이란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달랠 수 있는 능력

을, 신호지각능력은 아이가 엄마한테 보내는 신호에 대한 

지각능력을,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은 아이와 애정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인 Cron-

bach's α 값은 돌봄능력 .91, 달램능력 .92, 신호지각능력 

.89, 애정적 상호작용능력 .8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

봄능력, 달램능력, 신호지각능력, 애정적 상호작용능력에

서의 자녀양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Ⅲ. 연구결과

1. 미혼모의 일반  특성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다. 미혼모의 연령은 16-19세 13.4%, 20-24세 32.5%, 25세 

이상 54.1%이었고, 평균 연령은 24.66세(SD=3.92)이었다. 

학력은 중졸이하 7.8%, 고등학교 중퇴 15.6%, 고등학교 

재학 3.6%, 고졸 37.0%, 대학 중퇴 12.0%, 대졸이상 24.0%

이었고, 직업을 가진 미혼모는 38.1%, 직업이 없는 경우

는 61.9%이었다. 미혼모의 현재 월수입은 50만원 미만 

44.6%, 50만원~100만원 미만 31.1%, 100만원 이상 24.3%

이었고, 미혼모가 자녀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44.3%, 자신

의 자녀와 부모, 형제, 조부모 등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55.7%이었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연령은 20세 미만(10대) 18.5%, 

20세~24세 42.3%, 25세 이상 39.2%이었고, 출산 시의 평

균연령은 23.29세(SD=3.69)이었다. 미혼모 자녀의 연령은 

12개월 이하 54.1%, 13개월~24개월 30.4%, 25개월~36개

월 11.9%, 37개월~47개월 3.6%이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

은 14.31개월(SD=10.54)이었다. 자녀의 법적상태를 살펴

보면, 친권은 자녀의 부, 양육권은 미혼모인 경우 2.6%, 

친권과 양육권 모두 미혼모인 경우 84.9%,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12.5%로 나타났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낙

태가 무서워서 37.6%, 낙태가 범죄라고 생각해서 28.4%, 

어떻게 할지 몰라서 20.6%, 낙태시기를 놓쳐서 16.0%, 아

이 아빠가 원해서 9.2%, 낙태비용이 없어서 7.7%, 주변사

람들의 권유로 5.7% 순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와 성관계

를 갖게 된 시기는 만난 지 1개월~6개월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임신 3개월

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신 사실을 안 후의 감

정은 주로 두려움, 걱정, 당황, 슬픔 등으로 나타났다. 임

신 사실을 안 후 파트너의 반응은 낙태하기를 원했다가 

68.8%로 가장 높았고, 출산 후 파트너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76.9%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후 시설에서 지낸 경우가 59.3%로 나타났고, 미

혼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 또는 기관지원이 60.3%로 나타

났다. 미혼모의 자녀양육도움 지원은 시설이나 지원센터 

등 기관지원이 54.1%로 가장 높았고, 부모지원 38.7%, 정

부지원 20.6% 순이었다. 미혼모가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은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이 88.1%로 

가장 높았고, 시설입소와 자녀 양육비지원 71.1%, 생계비 

또는 생활보조비지원 56.7%, 건강보험료지원 46.9%, 통

신요금지원 42.3%, 전기 또는 가스요금지원 41.2%, 건강

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상담포함) 35.6%, 교육비 지

원 12.4%, 주거지원 또는 전세자금 지원 3.6% 순으로 나타

났다.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지원(62.4%)이

었고, 생활비지원(54.1%), 취업지원(26.3%), 아이양육지원

(24.7%), 심리상담지원(11.9%), 학교복귀지원(5.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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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Age

16-19 years

20-24 years

25 years and over

 26(13.4)

 63(32.5)

105(54.1)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Drop out of high school 

High school students 

Completion of high school 

Drop out of college 

Completion of college 

15( 7.8)

30(15.6)

 7( 3.6)

71(37.0)

23(12.0)

46(24.0)M(SD) 24.66(3.92)

Total 194(100.0) Total 192(100.0)

Job

Yes

No

 74(38.1)

120(61.9)
Monthly

Income

Less than 500,000 won 

510,000-1,000,000 won 

More than 1,000,000 won 

86(44.6)

60(31.1)

46(24.3)

Total 194(100.0) Total 192(100.0)

Coresidence
Child only

Child, parents and sibling

 86(44.3)

108(55.7)

Mother's 

Age at Child 

Birth

Less 20 year old (teenager)

20-24 year old

Over 25 year old 

36(18.5)

82(42.3)

76(39.2)

M(SD) 23.29(3.69)

Total 194(100.0) Total 194(100.0)

Child's Age

Under 12 months 

13-24 months 

25-36 months 

37-47 months 

105(54.1)

 59(30.4)

 23(11.9)

 7( 3.6)

Legal Status 

of Child

Parental rights in child's father and 

child custody in child's mother

Parental rights and child custody in 

child's mother only

Unsettled 

 5( 2.6)

163(84.9)

24(12.5)M(SD) 14.31(10.54)

Total 194(100.0) Total 192(100.0)

Reasons of 

Reproductive 

Decision

Wanting to have a child

Scaring to procure an abortion

Thinking abortion is a crime

Don't know what to do 

Missing the chance of abortion 

Child's father wanted to have a child

No money to procure an abortion

Others advised to have a child

136(70.1)

 73(37.6)

 55(28.4)

 40(20.6)

 31(16.0)

 18( 9.2)

 15( 7.7) 

 11( 5.7)

Period of 

Having Sex 

with Child's 

Father 

Within 10 days

Within one month

1-6 months

After 6 months

17( 8.8)

37(19.1)

80(41.2)

60(30.9)

Total 194(100.0)

Major Feeling 

about 

Pregnance*

Fear

 worry

Embarrassment

 Sorrow

Joy

Angry

149(76.8)

141(72.7) 

 88(45.4)

 52(26.8)

29(14.9)

15( 7.7)

 Feeling of 

Child's 

Father about 

Pregnancy*

Wanted abortion

Worry

Liking

Anger

132(68.8)

 47(24.5)

 25(13.0)

 10( 5.2)

Contact with 

Child's Father 

after 

Child-Birth

Contact with child's father

No Contact

 43(23.1)

143(76.9)

Residence 

after 

Pregnancy

Living with parents 

Living with others

Living in facilities

 44(22.7)

 35(18.0)

115(59.3)

Total 186(100.0) Total 194(100.0)

The Main 

Source of 

Income

Government(agency) support 

Work 

Parents or Family support 

Support from child's father

117(60.3)

 59(30.4)

 14( 7.2)

 4( 2.1)

Source of 

Child-rearing 

Support*

Agency support

Parents support 

Government support

Support from child's father 

105(54.1) 

 75(38.7)

 40(20.6)

 8( 4.1)
Total 194(100.0)

Received 

Subsidy*

Pregnancy and childbirth care 

medical expense

Facility entry expense

Child-rearing expenses 

Living expenses

Expenses of Healthy 

Communication fee

Utility bill fee

Family Support Center 

Education fee

Housing fee

171(88.1)

138(71.1) 

138(71.1)

110(56.7)

 91(46.9)

 82(42.3)

 80(41.2)

 69(35.6)

 24(12.4)

 7( 3.6)

Needed 

Subsidy*

Housing support

Financial support 

Employment support

Child-rearing support 

Counseling support

School reentry support

 121(62.4)

105(54.1)

 51(26.3)

 48(24.7)

 23(11.9)

 11( 5.7)

* multiple responses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marred Mothers (N=194)



7부모와의 정서  유 감과 사회  지지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

- 115 -

*p < .05, ***p < .001

Figure 2. The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χ2
(df)/p GFI TLI CFI RMSEA

Child-Rearing Efficacy 1.02(1)/.31 .99 .99 .99 .02

Table 3. Model Fit Index for Child-Rearing Efficacy

Variable 1 2 3 4

1.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2. Social support  .42**

3. Isolation -.40** -.75**

4. Child-rearing efficacy .10  .31** -.36**

M

(SD)

2.52

(.64)

2.63

(.49)

2.22

(.58)

3.09

(.52)

**p < .01

Table 2. Correla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N=194)

2. 미혼모의 부모와의 정서  유 감과 사회  지지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향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사회적 지지, 소외감, 자녀 양

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0에

서 .75로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인들의 분산팽

창계수인 VIF는 1.15에서 2.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의 연구모형을 기초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실

시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χ2=1.02(df=1), 

GFI=.99, TLI=.99, CFI=.99로 χ2값의 유의확률이 p>.05 이

상이고, RMSEA=.02로 .05 이하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

델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

델의 경로계수는 <Table 4>, 모델의 직접․간접․총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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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

Social Support ←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33  .42 .06  5.43 .000

Isolation ← -.15 -.14 .07 -2.22 .027

Isolation ←
Social Support

-.83 -.65 .08 -9.95 .000

Child-Rearing Efficacy ←  .12  .16 .11  1.12 .261

Child-Rearing Efficacy ← Isolation -.19 -.25 .08 -2.24 .025

Table 4. Model Path Coefficients for the Child-Rearing Efficacy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ignificance)
Total Effects

Social Support ←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42*** .42

Isolation ← -.14*
-.27**

(-.37～-.22)
-.41

Child-Rearing Efficacy ←
.16**

(.09～.21)
.16

Isolation ←

Social Support 

-.65*** -.65

Child-Rearing Efficacy ←
.16*

(.07～.33)
.16

Child-Rearing Efficacy ← Isolation -.25* -.25

*p < .05, **p < .01,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Isolation on 

Unmarried Mothers' Child-Rearing Efficacy

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변인들 간의 간접효

과의 범위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

trapping methods)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β=.42, p<.001)

와 소외감(β=-.14,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정서

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소외감은 낮아졌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β

=-.65,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높

을수록 소외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β=-.25,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외감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소외감에 -.27의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소

외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여 주었다. 즉,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가 높아지고, 높아진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소외감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

회적 지지는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16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소외감을 

통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16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소외감은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정서

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소외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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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는 물론 성인 미혼모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을 시

설 거주 미혼모 뿐 아니라 재가 미혼모를 포함하였기 때

문에 성인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대 미혼모의 비

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는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 결손가정이나 해체 가정 등 가

정환경에 있다고 본 이전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혼모

가 되는 원인을 가정환경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가족

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직업을 가진 미혼모가 직업을 갖지 않은 미혼모보다 높

은 이유는 미혼모의 95%가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것

으로 나타난 연구보고(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와 맥을 같이한다. 미혼모의 경제활동의 

축소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더욱 어렵게 하

고 자녀 양육효능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에 정부에서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

지원정책과 자녀의 부가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 자녀의 법

적상태는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미혼모가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27.2%

가 법률지원을 받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한 M. 

Lee(2012)의 보고서와 같이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마저

도 대부분 미혼모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아버지와 연락이 단절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한쪽 부모가 갖는 것이 오히려 

자녀양육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나타난 것으

로도 해석된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유는 ‘자신이 원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자신이 원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J. Ahn & J. Kim, 2004). 또한 미혼모가 생명에 대한 애

착이나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라고 응

답한 경우 양육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고 밝힌 K. Song

(2012)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나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초점을 둔 연구나 정책적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임신 후 미혼모는 두

려움과 걱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미혼

모가 임신에서부터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수용받지 못하

고(J. Connolly, et al, 2012), 출산 후 여성의 역할에서 어

머니 역할로의 전환은 미혼모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두려

움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혼란이나 부정적인 심

리상태를 일으키기 쉬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P. Leahy-Warren, 2011)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미혼모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미

혼모들에게 임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혼모들

이 출산 후 안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와 자녀의 부와의 성관계 시기가 빠른 편이었으

며, 자녀의 부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간의 갈등과 부조화로 인해 가족기

능과 부모자녀관계의 약화,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단

절(B. C. Miller, J. K. McCoy, T. D. Olson, & C. M. 

Wallace, 1986)이 의미있는 관계가 아닌 사람과 연결감을 

가지는 방편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다. 임신에 대한 준비와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은 자녀의 부가 낙태를 권유하거나 연락을 

끊으면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법적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M. Lee, 

2012)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이와 같이 미

혼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많은 정신적 혼란과 심

리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의 부와의 단절 등의 힘

든 과정을 겪어 가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에서는 양육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과 자녀의 부로부터 자녀양육

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을 있도록 미혼모

를 전담하는 법적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모의 주 수입원은 정부 또는 기관지원이 가

장 높았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장 도움을 

주는 도움지원은 시설이나 지원센터 등 기관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가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시설입소와 자녀 양육비지원, 생계비 또는 생

활보조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통신요금 지원, 전기 또

는 가스요금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상담

포함),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또는 전세자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주거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M. Lee(2012)가 발표한 양육미

혼모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생계수

급비를 받는 비율이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자비율이

나 수급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과정

을 거치는 동안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수입의 감소를 경

험하는 미혼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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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등 기관을 통해 지원받게 되고, 임신 후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혼모시설

이 서울ㆍ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설 

수도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공동시설을 포함하여 59개

소(Withmom, 2014)에 그쳐 미혼모들이 자녀와 함께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설로서 생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주거지원이었고,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 중에서 주거지원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

타난 점은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부각

시켜 주고 있다. 

셋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사회적 지지와 소외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타

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J.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W. Kang and A. Yoo(2000)는 소외감이 부나 모와의 

정서적 친 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H. Min

(2008)은 소외감이 부모와의 정서적 친 감과 같은 부모-

자녀 관계에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나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직접적으

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양육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

친다는 L. M. Tsou(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는 소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지

만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외로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J. Kim & Y. Kim, 2009; M. Yoon,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대

체로 일관된 연구결과(C. E. Cutrona & B. R. Troutman, 

1986; C. Johnston & E. J. Mash, 1989; D. M. Teti & D. 

M. Gelfand, 1991)를 본 연구는 뒷받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의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 이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인 측면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C. B. Gee 

and J. E. Rhodes(2008)의 연구와 사회적 지지가 자녀 양

육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H. Choe(2002)의 연구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개

하여 미혼모의 소외감과 자녀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감을 매개하여 미혼모의 소외감을 낮추

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매개효

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소외감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감을 매개하여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으면 소외감

이 낮아지고, 낮아진 소외감이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미혼모의 사회적 지

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한 

원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는 배우자를 가

진 어머니의 배우자 지지와 긍정 정서가 자녀 양육효능

감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P. Pederson et al., 2008; A. 

Rokach, 2005; M. Stewart et al., 2009)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지지를 받아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D. Kim & K. Lee, 2009)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여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

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

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소외감

을 낮게 지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한다(H. Do, 1996; J. Kim, 2006). 또한 부모

와의 정서적 친 감은 청소년 자신의 소외감 지각에 보

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H. Min, 

2008)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가 부모와 갖

는 정서적 유대감은 소외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 사회

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미혼모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사

회적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세대

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E. D. Bowen, 1979) 미혼모

의 자녀가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맺

을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미혼모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

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가 포함되

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해 준다. 

소외감은 자녀 양육효능감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우울이 대인관계에서 사회성 억제와 정적상

관 관계가 있고(H, Kim et al., 2009), 우울한 어머니는 자

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낮다는 선행연구(K. Kim, 2011; 

J. O’Neil, M. N. Wilson, D. S. Shaw, & T. J. Dishion, 

2009)와 맥을 같이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주요 요인이 배우자의 지지(J. Belsky, 1984; F. Mon-

tigny & C. Lacharité, 2005; M. R. Sanders & M. L.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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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 2005)가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

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 낸 선행연구

(J. Bryanton, A. J. Gagnon, C. Johnston, & M. Hatem, 

200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자녀 양

육효능감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신념체계이므로 외부

에서의 지지체계보다 자신의 정서와 더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나 각 지자체의 미혼모ㆍ부자가족지원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배재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개인 내적요

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 상담이나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모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을 강화시키고, 배우자가 부재인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

자인 부모, 형제 및 가족의 지지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미혼모지원사업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

행하는 기관에서 1차적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혼모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향상은 물론, 미혼모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모 자신이 심

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양육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

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양육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혼모가 사회에 합류

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미혼모 스스로가 자녀를 잘 돌

보고, 자녀의 행동에 잘 대처하고 달래며, 자녀의 정서적 

신호를 바로 알아차려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으로 자녀 

양육효능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

감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부모

와의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및 소외감이 미혼모

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미혼모의 

자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밝

혀내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혼모의 자

녀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수들이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

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배우자의 지지를 받던 받지 않던 자

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효능감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가

진 어머니에게 배우자 지지가 자녀 양육효능감을 설명해 

준 것과 비교해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 양육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

기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국의 시설거주 미혼모와 재가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

효능감에 관련된 변인들의 관련성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모의 부모와의 관계와 소외감

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소외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책

방안이 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에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

을 밝혀내었다. 특히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

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기혼 어머니

의 자녀양육과 비슷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워 시설 미혼모

와 재가 미혼모를 비교분석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

는 두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여 실제 현장에

서의 개입 방안을 탐색하거나 정책적으로 시설 미혼모를 

위한 지원방안과 재가 미혼모를 위한을 위한 방안을 탐

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미혼모ㆍ부자시설 중 미혼모시

설 59개 시설 중 일부 시설의 양육 미혼모와 일부 재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

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에서 미혼모 데이터를 수

집하고, 연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미혼모의 실태조차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육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과 개입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인 미혼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하면서 한부모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한부모 가정은 미혼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

모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미혼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에게는 각각 개입방법이나 정책지원에도 차

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미혼

한부모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방법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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